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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의 불전번역과 그 의의
-금강경과 용성선사어록을 중심으로-

김호귀 *1)

요 약

20세기에 백용성은 새로운 불교운동의 일환으로 大覺敎 운동을 주창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전통불교가 쇠락하여 새롭게 불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열망이

었다. 이에 백용성은 다양한 운동을 펼쳤다. 특히 불서에 대한 우리말 번역을 성

취하기 위하여 삼장역회를 설립하여 한문불전에 대한 한글번역을 주도하는 한편

불교의 교리에 대한 저술활동을 통하여 불교의 새로운 인식의 확대 및 보급에

정열을 쏟았다. 그 가운데 본고에서는 금강경의 번역과 관련된 상황, 그리고 
용성선사어록에 대하여 번역의 구성과 특징과 그 의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금강경의 번역은 그 대의에 해당하는 윤관을 비롯하여 詳譯科解金剛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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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역대장경,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등 총 3회에 걸쳐서 번역 및 발행
되었다. 그리고 용성선사의 어록은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산물로서 1941년 삼장역

회에서 발행되었다. 상·하 2권으로서 前序 를 비롯하여, 본문 총 13장의 주제,

부록 및 後序 와 跋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어 : 백용성, 역경, 삼장역회, 윤관, 詳譯科解金剛經, 신역대장경,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용성선사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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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불전 한글번역의 출발

한국의 불교는 20세기 근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역경에 대한 안목

이 형성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세기에야 불교계는

온갖 고난 가운데서 역경에 본격적으로 매진한 승려와 학자 그리고 단체

등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한계는 어쩔 수가 없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역경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더불어 역경할 수 있는 인프라, 가령 역경에 종사할

수 있는 인적 기반과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와 역경을 출간하기

위한 제도와 출판현황과 역경된 출판물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적 여건 등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02년에 각황사의 건립을 비롯하여 1912년 5월에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일본의 압력으로 이후에 조선선종중앙포교당으로

명칭 변경)이 설립되었다. 각황사에서는 미륵상생경에 대하여 한문 및

한글로 간행되었고, 선종중앙포교당에서는 여래팔상록이 한글로 번역되
어 간행되었다.1) 이후 1913년에는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하여

포교와 역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 이후 1920년대에는 3·1운동의 영

향으로 인하여 불자들의 주체적인 포교역량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한국만의 자주적인 문화운동에 관심이 높아졌다. 1920년 2월에 발족된 조

선불교회에서는 한국의 역사에서 불교의 자존심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

불교전통에 대한 그 계승과 포교에 대한 발의가 구체화되었다.3) 그리고

1924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佛日에서는 역경에 대한 기획이 등장하였
다. 그 창간호에는 바로 백용성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역해 및 권상

1) 조선불교월보 제19호, p.73.
2) 김광식, 일제하의 역경 , (대각사상 제5집. p.48)
3) 조선불교총보 제21호,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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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미타경이 게재되었다. 이후로 社告로서 최남선은 유마경을, 박
한영은 사십이장경을, 권상로는 무량수경을 각각 순조선문으로 번역
하여 게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무렵에 백용성은 三藏譯會를 발족4)하여 번역하면서 저술과 번역에

대한 緣起 를 통하여 본격적인 역경에 나섰음을 알 수가 있다. 긴 내용이

지만 수록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각응세 2937년(서기 1910년)은 내 나이 47세가 되는 때다. 하동군
지리산 칠불선원에서 종주로 있을 때다. 그 해의 하안거 선방대중은
60여 명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장로 호은과 응해 두 분의 선백이 계
셨다. 마침 그해 5월 8일은 내 생일이었다. 점심을 먹은 뒤에 법당에
올라가서 종성을 거량하였다. 그때 호은 장로가 청하여 말했다.
“옛날에 우리 불교를 배척한 자는 정자와 주자를 능가할 자가 없었
고, 현재에 더욱 심하게 배척하는 자는 예수교이다. 우리가 먼저 배척
할 것은 없지만 한번쯤 변론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 바라건대 선사는
변론하는 서책 하나를 저술하여 종교의 깊고 얕은 것을 알게 해주시
오.”
그때 응해 장로께서도 권청하시고 대중도 이구동음으로 청하므로 내
가 마지못하여 그해 5월 10일 오전 10시에 칠불선원 조실에서 저작에
착수하여 7월 10일 오후 3시에 마쳤는데 그 이름을 歸源正宗이라 하
였다. 이듬해 신해년(1911) 2월 그믐에 경성에 들어와서 시대사조를
관찰해보니 다른 종교에서는 곳곳마다 교당을 설립하고 종소리가 쟁
쟁하며 교중(敎衆)이 교당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
서는 각황사 하나만이 있을 뿐이고, 더욱이 우리 선종에서는 한 명도
선전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 한탄스러워 즉시 임제선사가 삼
구5)로 교화한 것을 본받아서 종지를 거량하였을 따름이었다.
대각응세 2946년(기미년 서기 1919) 3월 1일에 독립선언서 발표(3·1

4) 동아일보 1921년 8월 28일자 내용.
5) 臨濟三句는 임제의현(?-867)이 제자를 교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삼구방편이다.
臨濟錄, (大正藏47, p.497上) “僧問 如何是第一句 師云 三要印開朱點側 未容擬議
主賓分 問如何是第二句 師云 妙解豈容無著問 漚和爭負截流機 問如何是第三句 師
云 看取棚頭弄傀儡 抽牽都來裏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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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의 대표 1인으로 경성 서대문
감옥에 3년 동안 철창생활의 고단한 맛을 체험하게 되었다. 각 종교
의 신자로서 동일한 국사범으로 감옥에 들어온 자의 수효는 대단히
많았다. 각각 자기들이 신앙하는 종교서적을 청구하여 공부하고 기도
를 하였다. 그때 내가 열람해보니 모두 조선글로 번역된 것이었고 한
문으로 된 서적은 별로 없었다. 그것을 보고 곧 통탄한 생각을 이기
지 못하여 이와 같이 큰 원력을 세우게 된 것이다.
“오동나무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하가 가름이 되었음
을 아는 것이다. 세계의 인류문화는 생존을 경쟁하고 경제의 파탄이
그 극에 도달하고 있는 시기에 누가 한문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허송하며 공부하겠는가. 비록 수십년을 공부할지라도 한
문을 모두 알고 죽는 자는 없을 것이고, 다 통달한다 할지라도 장래
에는 무용의 학문이 될 것이니 어디에 쓰겠는가. 현대철학·과학·천문
학·정치학·기계학 등 모두 배울 것이 많은 시대에 한문만을 가지고
수십 년의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문명발
달의 장애물만 될 것이며, 또 수십 년 동안 학문공부를 하여 위대한
문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종교의 진리는 알지 못할 것이며, 또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글을 좋아하나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조선의
글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녀 및 상·중·하가 보면 즉시 알 수
가 있을 것이라서 보급하기 편리할 것이다. 이에 내가 출옥하면 즉시
동지를 모아서 경전을 번역하는 사업에 전력하여 이것으로써 불법의
진리를 연구하는데 한 나침반을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이 결심하고 세월을 지내다가 신유년(1921년) 3월에 출옥하여
누구누구와 협의했지만 한사람도 찬동하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비방
하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식과 재주가 없음을 돌아
보지 않고 선한문(鮮漢文)으로 심조만유론을 저술하고, 선한문으로
천노금강경을 번역하고 주석을 내었으며, 또 금강경을 상세하게
번역하고 과목하여 조선글로 주해를 하였고, 또 능엄경을 선한문으
로 번역하고 순 조선글로 해설을 하였고, 또 원각경을 선한문으로
번역하고 순 조선글로 주해를 하였고, 또 팔상록을 저술하고, 또 
능엄신주경문을 초출하여 전후 누락이 없이 번역하였고, 또 선문촬
요를 저술하였고, 또 수심정로를 저술하였고, 또 대각교원류를
저술하였고, 또 대각교(大覺敎 : 불교)의 의식을 초출하여 번역하였다.
그리고 간간이 선원을 설립하는 일과 북간도(만주 = 고구려의 옛터)
에 대각교당을 설립하는 일과 십 년을 예정하고 매년 법계의 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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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천도하는 천도식과 방생회를 설립하여 모든 생명을 방생하는 일
에 얽매이고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경전의 번역과 저술하는 데에는 적
지 않은 장애를 끼친 것만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이미 번역하
여 인쇄한 경전은 다음과 같다.
귀원정종 3,000부, 능엄신주경 3,000부, 불교창가 500부, 팔상
록 3,000부, 심조만유론 1,000부, 신역대장경·천로금강경 번역
한 것 1,000부, 신역대장경의 조선글 주해 1,000부, 상역과해금강경
 2,000부, 능엄경의 조선글 주해 2,000부, 원각경의 조선글 주해
1,000부, 입교문답 2,000부, 선문촬요 1,000부, 각정심다라니경
3,000부, 금비라동자경 2,500부, 대각교의식절차 300부, 화엄경
6,000부, 대각원류 500부, 수심정로 1,000부, 능엄경 6권 합부
500부 등 도합 34,300부이다.
아직 인쇄되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다. 능엄경 Ⅰ과 Ⅱ이 두 권에
첫권은 인쇄되고 나머지는 아직 인쇄되지 않았으며, 교리대전, 심
조만유론 하권, 대각교(불교) 아동 교과서, 기신론 등이다6)

이로써 백용성은 역경에 대하여 원력을 세우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

하였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감옥생활에서 불교현실에 대한 뼈아픈 자성

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후로 불서에 대하여 역경은 구체화되

어갔지만 식민통치가 더욱더 가혹되면서 1937년 이후는 역경에도 역경사

업에도 영향을 끼쳐서 뚜렷한 움직임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다만 그 무

렵에는 백용성을 비롯하여 안진호, 허영호, 김태흡, 권상로, 신소천, 김어

수, 김동화 등의 활동이 주목되었다.7)

여기에서는 백용성이 주도했던 근현대 역경사업의 단면에 대하여 기술

하고, 나아가서 금강경 및 선어록에 대한 번역과 그 특징에 대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6)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1927년,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274-276)
7) 김광식, 일제하의 역경 , (대각사상 제5집. pp.64-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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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백용성의 역경사업

이제 여기에서는 백용성의 역경사업에 대하여 국한하여 간단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근대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백용성 대종사

(1864-1940)는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독립운동을 비롯하여 불교의

역경사업과 사회사업 등 숱한 활동 가운데서도 불교서적에 대한 역경사

업은 특히 두드러졌다. 역경에 대한 백용성의 노력은 신앙적 측면에서는

꿈속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던 것에서 연유한다.8) 그리고 시대

적인 배경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투옥생활의 경험에서 비롯된 불서번역에

대한 자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또한 민족적인 동기로서는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전통의 계승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

되었다.9)

본격적인 역경사업을 위하여 백용성은 우선 1921년 3월 출옥하면서 역

경에 착수하였다. 그것은 1921년으로 간주되는 삼장역회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범어사에서 번역한 것은 梵網經心地品演義로 보인

다.10) 이후로 백용성은 1921년에 心造萬有論을 비롯하여 신역대장경
을 번역하였다.

이후 대중을 위한 순한글로 된 신역대장경 출간은 1922년에 이루어

졌다. 1922년에는 首楞儼經鮮漢演義(一)를 번역하였고, 이어서 覺海日
輪 및 修心正路를 저술하였다. 1922년에 번역이 완료된 선문촬요는
1924년에 출간되었다.

1923년에는 詳譯科解金剛經을 번역을 완료하여 1926년에 출판하였

8) 용성선사어록 권하, 師夢佛授記錄 , p.29. (용성대종사전집 제1권, p.556)
9) 한보광, 백용성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 (대각사상 제5집. pp.90-99)
10) 불설범망경연의 필사본, (1921년 5월 6일 완역), (용성대종사전집 제13권, p.9
0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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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24년에는 대방광원각경을 출간하였다. 이후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한글 화엄경을 번역한 것은 1926년 음력 4월 17일에 시작하

여 이듬해 1927년 11월 13일에 마쳤다.

1928년 정월에는 八陽經을 간행하였는데, 이것은 1831년에 華潭敬和
스님의 주석서에 경문을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1928년 3월에

는 이전 1927년에 번역을 완료했던 朝鮮語楞嚴經을 출간하였다. 그러

나 이미 1922년에 首楞儼經(一)을 출간하였고 首楞儼經(二)도 출간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1928년에는 또한 1922년에 저술했던 覺海日輪을 출간하였다. 1933년
에는 晴空圓日을 저술하였다. 1936년에는 灌頂伏魔經을 번역 및 출

간하였고, 또한 修心論을 간행하였으며, 또한 釋迦史를 출판하였고, 
臨終訣을 간행하였다.
1937년에는 五道의 眞理를 간행하였고, 또 六字靈感大明王經을 번

역하여 간행하였다. 1938년에는 吾道는 覺을 출판하였고, 千手經을
번역 및 간행하였다. 1939년에는 지장보살본원경을 번역 및 간행하였

다. 백용성이 출판한 이들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11)

<삼장역회에서 출간된 불서>

11) 김광식, 일제하의 불교출판 , (대각사상 제9집. pp.17-19) 참조.

서명 년·월·일

心造萬有論 1921.09.20

신역대장경 1922.01.16

金剛經鮮漢文 신역대장경 1922.01.30

수능엄경 鮮漢演義 제1권 1922.03.16

수능엄경 鮮漢演義 제2권 1922.07.08

팔상록 19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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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발행처에서 출간된 불서>

대방광원각경 1924.06.15

鮮漢文譯 선문촬요
1924.06.15.

(1923년 02.05에 범어사에서 간행된 것)

詳譯科解金剛經 1926.04.26

팔양경 1928.01.05

조선글화엄경(전12권) 1928.03.28

조선어능엄경 1928.03.30

임종결 1936.09.30

吾道의 眞理 1937.06.09

육자영감대명왕경 1937.10.13

吾道는 覺 1938.03.15

천수경 1938.05.15

지장보살본원경 1939.04.18

서명 발행처 연·월·일

卍金琵羅經 대각교회 1922.09.15

覺頂心觀音正士總持經 대각교회 1922.12.03

覺海日輪 대각교당 1930.03.15

覺說 梵網經 대각교중앙본부 1933.01.30

晴空圓日 대각교중앙본부 1933.06.17

修心論 대각교중앙본부 1936.04.06

釋迦史 대각교중앙본부 1936.07.15

灌頂伏魔經 대각교중앙본부 193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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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발행처가 다르지만 사실은 삼장역회와 대각교회·대각교당·대각

교중앙본부는 같은 지역에 해당하는 종로구 봉익동에 소재하였다. 왜냐하

면 삼장역회는 단체명이고, 기타는 조재한 지명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

로는 모두 백용성이 주도한 것들이었다.

이와 같이 백용성은 1940년에 입적할 때까지 역경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경전의 종류는 30여 종이고, 저술도 30여 종에 달한다. 이 가운

데 백용성의 사상서로서는 각해일륜이 가장 대표적이다. 백용성이 진

행한 이들 역경사업은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른 번역이 아니라 대단히 체

계적인 번역으로서 전체적인 불교공부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본격적인

역경사업을 위하여 삼장역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출간된 서적에 대해

서는 법보시를 활용한 보급 및 광고를 통한 판매를 도모하였으며, 대화체

를 통한 경문의 친근성을 활용하였다.12)

이러한 백용성의 역경사업은 역경을 통하여 불교의 본질을 밝히고 한

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림과 동시에 선의 대중화, 선농일치, 경전의 한글화

및 현대화, 계율의 중흥, 포교의 쇄신, 사원경제의 자립화, 민족의 자주독

립운동 등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백

용성은 새로운 불교운동의 일환으로 大覺敎 운동을 현창하였다. 그 운동

방향은 불교이념에 의한 사회개혁이었고, 새로운 불교의 정립으로서 불교

자체의 개혁을 겨냥한 그 이념은 自覺覺他였다. 이것은 백용성이 제시한

상구보리였고 하화중생의 보살도였다.

12) 한보광, 백용성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 (대각사상 제5집.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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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강경 번역과 그 의의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에 용성당 진종대종사(이하 용성으로 약칭함)

가 금강경에 대하여 출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金剛摩訶般若波羅蜜
經全部大義綸貫 및 3종의 번역이 있다. 곧 제5권에 수록된 차례는 윤
관13), 詳譯科解金剛經14), 신역대장경15),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
蜜經16)이다.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번역한 각각의 경우에는 나름

대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금강경에 대한 이와 같은 용성의 열의는 용성 자신이 서술한 저술

과 번역에 대한 연기 에 잘 드러나 있다. 곧 2937년(서기 1910년) 용성의

나이 47세가 되는 때였다. 곧 호은장로의 권유를 받아서 용성은 칠불선원

조실에서 5월 10일 시작하여 7월 10일에 귀원정종을 탈고하였다. 이후
로 3·1독립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다가 서대문 감옥에서 불경의 조선말

번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1921년 3월에 출감하여 鮮漢文으로 심조만
유론을 저술한 이후에 이어서 鮮漢文으로 川老金剛經을 번역하고 주

석을 내었으며,17) 또 금강경을 상세하게 번역하고 분과하여 조선글로

주해를 하였다.18)

이것이 금강경과 관련된 조선글 번역의 필요성 및 그 결과였다. 용

13)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5-12.
14)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119-257.
15)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295-408.
16)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413-500.
17) 川老金剛經은 용성의 金剛經 역해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新譯
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1922년 1월 28일 <鮮·漢文幷>)이 이에 해당하는데,
야보도천 선사의 110게송(金剛經註, 卍續藏24, pp.535下-545下)에 대한 용성의
인용과 그 해설을 가리킨다.

18)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1927년,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2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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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번역한 금강경과 관련된 출판물은 윤관 및 3종의 번역본이 있
다.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에 수록된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金剛摩訶般若波羅蜜經全部大義綸貫 覺紀 2950(1923) 계해년 3월
8일.19)

② 詳譯科解金剛經 1926 초판 4월 29일(1935 재판, 1937 제3판)20)
③ 신역대장경, 1922년 1월 12일 <純鮮文>(1936년 9월 30일, 재
판)21)

④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1922년 1월 28일<鮮·漢文幷>22)

이것을 출간된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③, ④, ①, ②이다. 이 가운데 金
剛摩訶般若波羅蜜經全部大義綸貫(이하 윤관으로 약칭함)23)은 금강경
의 대의에 대한 전체적인 분과 및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금강
경에 대한 용성의 견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과 같이 총 9단락
으로 나뉘어 설명되어 있다.

첫째,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시면서 먼저 본분의 도리를 보여주시다
둘째, 천년 이후에 운문문언이 부처님의 본뜻을 드러내다
셋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을 시설하다
넷째, 보통의 중생은 의심이 너무 많다
다섯째, 경을 설할 때마다 먼저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다
여섯째, 의심을 없애고 믿음을 주다
일곱째, 금강경 전체의 대의를 총괄하여 판별하다
여덟째, 부처님의 교리는 금강경에서 그치지 않는다
아홉째, 오늘날의 사조를 논하다

19)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5-12.
20)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13-115.
21)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295-409.
22)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413-501.
23) 1923년 출간.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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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용성은 여섯째의 의심을 없애주고 믿음을 주는 대목으로서

“금강경은 현재 법회에 참여한 대중의 의심을 타파하고 믿음으로써 깨달

음에 들어갈 것을 지향한다. …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가 의심하

는 것에 대하여 낱낱이 의심하는 즉시 타파해주어 의심이 영원히 소멸되

고 반야에 안주하도록 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금강경이 귀착하는 곳

이다.”24)고 말한다. 이에 그 의심 및 타파에 대하여 이하 일곱째의 금강
경 전체의 대의를 총괄하여 판별하는 대목에서는 금강경 전체의 대의
를 의심과 그에 대한 해결을 통하여 믿음으로써 깨침에 들어가도록 해준

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의심의 갈래에 대하여 용성은 수보리가 의심하는 내용을 중

심으로 구체적으로 37가지를 설정한다. 37가지 의심 및 그 타파 가운데서

앞에서부터 27가지는 의심한 질문의 형식에 따른 개별적인 의심에 대하

여 낱낱이 그 의심을 해결해준다는 내용이고, 다음 뒤의 10가지는 의심한

질문의 내용에 따른 총체적인 의심 및 그 타파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용성이 의심한 질문의 형식에 따른 개별적인 의심과 그 타파

에 대하여 27가지의 형식으로 설정한 것은 천친 금강반야론의 27斷疑

분과에 따른 해석이었지만,25) 27가지의 개별적인 개념 이외에도 의심한

질문의 내용에 따른 총체적인 의심과 그 타파에 대하여 10가지로 구성했

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견해가 돋보인다.26) 그리고 용성에 의하여 간행된

윤관의 경우는 1923년의 동일본이면서 두 가지의 경우로 출간되었는데,
용성대종사전집의 맨 앞에 수록된 제일본과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에
합본형태로 수록된 제이본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은 단순한 활자의 형태

차이, 그리고 제일본의 경우 佛字로 표기했던 것을 제이본의 경우 覺字로

24)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7.
25) 용성이 경문의 해석에 천친의 금강반야경론을 참고했다는 증거는 1922년 출간
된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에 드러나 있다.

26) 김호귀, 금강경 번역의 제문제 , (전자불전 제15집. pp.4-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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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었다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詳譯科解金剛經27)은 두 가지 본으로 출간되었는데, 제일본은 한글과
한문의 혼용본이고, 제이본은 한글전용본이다. 제일본은 佛의 경우는 覺

으로 고치고, 菩薩의 경우는 正士로 바꾸었다. 그러나 제이본의 경우는

원래대로 佛과 菩薩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28)

여기에서 용성은 금강경에 대하여 나름대로 경문의 분과를 시도하였
다. 곧 경문에 대하여 54단락(1.-54.)으로 구분하여 해석을 가하고, 다시

용성 자신이 41회에 걸쳐서 해당하는 경문의 단락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용성의 분과는 먼저 경문 전체를 前篇 1.-35. 및 後

篇 36.-54.의 둘로 나눈다. 용성이 붙인 詳譯科解 라는 제목에 어울리게

전체 경문에 대한 분과는 54분과인데, 거기에는 수보리가 제시한 의심은

경전의 제목에 대한 의심까지 포함하여 37가지 의심이 포함되어 있다. 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의심은 서분 및 유통분을 제외하고 정종분의 대

의에 대한 구체적인 물음과 답변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용성은

경문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 경전의 大義는 아집과 법집을 타파하고

相이 공함을 드러낸다. 또한 이 경전의 大要는 無相으로 종지를 삼고, 無

住로 본체를 삼으며, 妙行으로 작용을 삼는다. 또한 이 경전의 大槪는 수

보리는 내심으로 잠잠히 의심하고 세존께서는 언설로 답변하신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타심통으로 일체중생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보기 때문

이다.”29)고 말한다.

신역대장경30)의 경우는 경문의 경우 한문은 생략되고 한글번역만 수

27) 1926 초판 4월 29일(1935 재판, 1937 제3판)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13-113.
28) 여기에서는 제일본과 제이본의 해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용성이 현토한 경문
의 원문본에 해당하는 제일본에 의거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한편 용성이 여기에
서 텍스트로 삼은 금강경은 척사판대장경본에 해당한다. 금강경에 대한 기타
번역본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1926년 초판(1935 재판, 1937 제3판)된 詳譯科解
金剛經의 경우 논자가 원문에 가한 교감의 대목은 16군데에 이른다.

29)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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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 있다. 대략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용성의 서문 이 붙어

있다. 그리고 경문의 내용에 대하여 각 대목마다 분과 및 자세한 해설이

강의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용성은 경문을 상·하권으로 분류하

고 32분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32분과의 명칭에 대하여 한글번

역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32분과를 기준으로 보면 오직 서분에 대해서만

내용에 따라서 다시 둘로 세분하였다.31)

전체적으로 32분과에 의거하면서 해설에 있어서는 각 단락은 나누어서

총 상권(제1분-제14분)의 73단락, 하권(제15분-제32분)의 40단락 등 총

113단락으로 나누고, 112군데 걸쳐서 해설을 붙였다.32) 각 단락마다 붙인

해설의 경우에 축자적인 것을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경문의 내용을 중심

으로 일괄하고 있다. 상권(86쪽 분량)과 하권(32쪽 분량)으로 분류한 것

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단순히 이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보리의 질문을 내용에 의거하여 7가지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겨냥한 것이라 말하여 객체에 해당하는 四相의 妄相이 공한 까닭

에 주체에 해당하는 四見의 妄見이 없음을 설명한다. 이로써 발심한 보살

은 일체법에 대하여 如是知하고 如是見하며 如是信解하고 법상을 일으키

지 않음으로써 바야흐로 반야의 진공묘지를 터득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문의 본문에 대하여 분류한 32분과의 기존 명칭에 대하여 비록

축자적인 번역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한글풀이를 한 점이 돋보인다.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33)은 위에서 살펴본 번역본들과는 형

30) 1936년 9월 30일 삼장역회 발행본으로 기록되어 있다.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295-408.

31) 용성은 서분에 해당하는 1. 법회인유분에 대해서만 1) 부처님께서는 설하지만 아
난은 설하지 못함을 증거로 삼다, 2) 金剛大定에 들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
이시다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32) 32분과 가운데 8. 의법출생분 대목에서 거듭 두 차례의 해설을 가하였고, 27. 무
단무멸분 및 28. 불수불탐분의 두 대목을 묶어서 한 차례의 해설을 가하였기 때문
에 실제로는 113단락, 113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33) 1922년 출간.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413-500. 이 경우는 龍腹寺 간행본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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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구성 등 몇 가지 점에서 차별이 보인다. 첫째, 용복사 간행본을 텍

스트로 삼고 있는데, 한문으로 된 경문을 162단락으로 나누고 그것을 우

리말 순서에 맞추어 배열하였다. 둘째, 五家解 가운데 冶父의 설을 중심

으로 110구절 가운데 88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된 구절 가운

데서도 그대로가 아니라 간혹 약간 변형시킨 부분이 엿보인다. 셋째, 冶

父가 설명한 대목에 대하여 함허의 說誼 대목을 인용하여 93회에 걸쳐
서 주석을 가하였다.34) 넷째, 또한 冶父가 설명한 대목에 대하여 간혹 용

성 자신의 짤막한 주석을 13회에 걸쳐서 붙이고, 경문에 대해서도 드물기

는 하지만 용성자신의 짤막한 주석을 3회에 걸쳐서 붙이고 있다. 다섯째,

경전의 題名을 포함하여 경문의 단락 가운데 용성 자신이 33회에 걸쳐서

그 단락에 대한 대의를 설명하여 경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은 첫째 摠判大義, 둘째 海東沙門涵虛序, 셋째, 경

문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의 경문에 대해서는 소명태자의

32분과 구조에 근거하여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상권의 범

위를 1. 법회인유분부터 14. 이상적멸분까지로 분류하고 이하 15. 지경공

덕분부터 32. 응화비진분까지를 하권으로 분류하였다. 용성은 龍腹寺 간

행본으로서 현재 한국불교전서 제7책 수록본35)인 금강반야바라밀경오
가해설의에 해당한다.
용성은 첫째의 摠判大義에 대해서 1) 함허당이 해석한 뜻을 간략하게

인용하다. 2) 불교는 마음을 가르치다. 3) 불법의 가르침에는 차례가 있

다. 4) 경전의 핵심 綸貫 을 말하다 등 네 단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

다.

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說誼에 해당한다.
34) 경문에다 붙인 험허의 說誼 1회를 포함하면 총 94회에 걸쳐서 함허 설의를
주석으로 붙인 셈이다.

35) 한국불교전서 제7책, pp.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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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용성선사어록의 구성과 주제

용성선사어록은 현재 용성대종사전집 제1권 pp.351-579에 수록되

어 있는데, 이에 근거하자면 1941년 9월 20일 삼장역회에서 발행된 것으

로 간주된다. 여기에 수록된 것들이 純漢文의 경우는 活句參禪萬日結社會

에서 찬집한 것으로 필사본이고, 鮮漢文의 경우는 門人 東山慧日이 찬집

한 활자본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편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본 용성대종사전집 제1권 수록본의 경우에 전체는 상·하 2권으로 맨
먼저 金聲根36)이 붙인 순한문의 前序 를 비롯하여, 본문 총 13장의 주

제, 부록 37), 그리고 김산태흡의 後序 , 용성의 문인 동산혜일의 跋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권의 경우,

먼저 해로당 김성근이 붙인 前序 가 수록되어 있다.38) 제1장 선지식의

참문 은 용성선사(1864-1940)의 수행과 깨침 등에 대한 기록이다. 제2장

기연문답 은 경자년(1900)년부터 기유년(1909)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에 걸쳐 편년의 형식으로 제선사들과 문답한 법어가 수록되었다. 제3장

제종의 연원 은 불조의 상전에 대하여 通論과 別論으로 나누고, 별론에서

는 선종오가의 연원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이다. 제4장 낙소담화 는 선법

의 교의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제5장 선병총론 은 12종의 선병에 대하

36) 金聲根(1835-1919) 조선후기 문신이고 서예가이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仲遠이
며, 호는 海士이다. 판서 蘊淳의 아들로서, 1862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예문관검열에서 홍문관제학 등을 거쳐 1883년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1888
년 이후 공조·형조·이조·예조 등 각 판서직을 두루 거쳤다.

37) 부록 가운데 마지막 부분의 禪農歌 만 耘虛龍夏가 붙인 것이다.

38) 이 서문 은 純漢文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活句參禪萬日結社會에서 찬집한 것
으로 필사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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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병폐와 해결에 대하여 논한다. 제6장 낙초담화 는 불교와 관련된

일반적인 주제 및 유교와 불교의 교리에 대하여 그 차이점 등에 대하여

논한다. 제7장 미혹과 마장의 식별 은 미혹의 원인과 마장의 다양한 모

습 등에 대하여 논한다. 제8장 외도 는 불교와 유사한 외도의 교리와 그

부당한 이유 등에 대하여 논한다. 제9장 선종의 임제종파 강의 는 임제

종지와 관련된 몇몇 선사의 교리와 임제의현의 문답과 관련된 몇 가지

일화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0장 선문강화 는 선문에서 논의되어 온

기본적인 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17가지의 화두를 들어서 그에 대한 내

용과 근본적인 뜻을 염롱하며, 끝 부분에서는 나옹화상의 공부십절목 에

대하여 설명한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권의 경우, 제11장 상당법문 은 안거를

비롯한 기타 행사와 관련하여 국내의 열 군데에서 행한 상당법문을 수록

하고 있다. 제12장 노파심설화 는 불교에서 말하는 심성의 의미를 비롯

하여 세간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나

아가서 유교의 도와 도교의 도를 논하며, 현대과학에서 논하는 뇌에 관한

설명 및 생명에 대한 불교적인 입장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3장 여러

선사의 寫照를 찬함 은 13명의 선사에 붙인 찬문 및 용성선사 자찬 등을

수록하고 있다.

기타 부록 과 후서 와 발문 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 에서는 당

시 사회에 대한 용성의 활동상과 몇 가지 잡글을 비롯하여 용성선사 자

신의 蒙佛受記와 사리에 대한 연기, 포교를 위한 노래 및 게송 등을 수록

하고 있다. 이하 김산태흡의 後序 에서는 용성선사의 저술과 그에 대한

촌평이 수록되어 있고, 동산혜일의 跋文 에서는 용성선사에 대한 추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용성선사어록은 선을 위주로 한 불교의 종합적인 어록의 성격을 지

니고 있다. 나아가서 기타 교육과 포교 및 사회문제에 대한 용성 자신의

입장 등도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순수 선어록과 관련하여 형식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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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옛 선사들의 어록을 그대로 계승하여 그 구성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글의 표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한문체의 어투로 표기되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순한글의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옛날의 어록형태로부터 현대

의 어록형태로 계승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내용에 있어서는 선종의 역

사를 비롯하여 선의 근본적인 수행과 깨달음의 문제 및 마장의 파악과

그 극복, 그리고 근세 한국고승들과 관련된 화두 및 일화 등을 수록하였

고, 나아가서 현대사회의 과학과 시대사조를 반영하여 그와 관련된 다양

한 주제를 포섭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39)

용성대종사전집 제1권에 수록되어 전하는 용성선사어록은 순수어

록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순수 선어록이 지니고 있

는 전통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성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주제와 풍부한 내용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용성법어라는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는 용성대종사전집 제1권의
pp.1-345 수록본은 간단한 토씨만 붙어 있어서 거의 순한문에 해당하는

필사본이다. 맨 앞에 해당하는 김성근의 서문 을 제외하고, 본문의 부분

은 活句參禪萬日結社會에서 찬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용성
선사어록이라는 명칭으로 수록되어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용성
대종사전집 제1권 pp.351-579의 부분은 용성조사의 문인 동산혜일이 찬
집하면서 鮮漢混用文으로 풀이하여 활자본으로 출간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직 대부분이 한문투로 나열되어 있는 까닭에 현대적인 우리

말 번역이 반드시 필요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용성조사어록의 주제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맨 앞에 수록되어 있는 前序 는 정일품 보국숭록대부로 行은 이조판

서 판의금부사 홍문관제학을 역임하였고, 잉대는 보덕 단부도승지 검교직

제학 독판내무부사 의정부참정 탁지부대신이며, 원임은 규장각제학 겸 시

강원 일강관인 81세 海塷堂 金聲根40)이 붙인 것으로 순한문의 필사본이

39) 김호귀, 용성선사어록의 구성 및 선사상적 의의 , (大覺思想 제23집. 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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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김성근은 용성조사의 어록에 대하여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신 용성선사께서는 선과 교를 구족하시어 傳術
과 창작의 저서를 대중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서사를 참으로 절묘하
게 하셔서 문체의 격식이 편안하다. 평이한 곳에서는 기묘하고 근본
요체에서는 공교하므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다 했
다. 경전의 조목 중에서 珍秀를 동일하지 않게 여러 저서에 나누어
찬탄하고 있다. 그 오묘한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 거의 잃어버린 진
주를 찾은 것과 같아서 언어의 表象에 의해서 선언되는 것은 아니지
만 효시가 되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총림에 法幢이 세워지고 지혜
의 등불이 이어질 수 있었다.41)

제1장의 선지식을 참문하는 대목에서는 용성조사가 태어나서 발심하고

출가하여 수행하고 悟道하기까지의 행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의 기연문답의 대목은 1900-1909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연차

에 따라 문답한 50회의 법어를 수록한 것이다.

제3장 제종의 연원에 대한 대목에서는 우선 선종오가 이전의 종파에

대해서 말한다. 곧 이심전심의 방식을 통하여 전승된 선종의 정법안장은

달마가 중국에 도래한 이후에도 제4조 도신의 시대까지 그대로 전승되었

다. 그러나 道信의 시대에 이르러 牛頭法融의 空宗이 출현하였고, 弘忍의

시대에 이르러 性宗과 相宗으로 분파가 되었으며, 慧能 시대에 이르러서

는 殺人刀와 活人劍의 방식으로 나뉘어져 전수되었고, 아울러 知解로 변

론하는 종42)도 출현하였다.空宗은 모든 법이 환영과 같다고 설명하는데,

40) 金聲根(1835-1919) 조선후기 문신이고 서예가이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仲遠이
며, 호는 海士이다. 판서 蘊淳의 아들로서, 1862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예문관검열에서 홍문관제학 등을 거쳐 1883년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1888
년 이후 공조·형조·이조·예조 등 각 판서직을 두루 거쳤다.

41) 龍城大宗師全集 제1권, p.355. “慧識超越之龍城禪伯 道經俱足 施倫述作 尤妙敍
事體格 寧奇於平 囿巧於樸 要所能言者 盡于是耳 經目之珍 不一諸書 分爲之贊 佇
思其奧 庶幾求遺珠者 雖非言象 所宣 足爲嚆矢矣 叢林中 法幢可竪 慧燈可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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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空相을 아직 여의지 못한 것이다. 相宗은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

것은 밝은 거울과 같지만, 망상에 덮여 나타나지 못한다. 그래서 고요함

을 으뜸으로 삼아 마음을 살피고 청정함을 살피는 것으로서 망상을 배척

하고 진성을 도모한다. 知解宗은 사람의 자성을 신령스럽게 지각하는 지

해인데, 지해가 없더라도 그 본체는 본래 공하므로 空寂이라고 하고 지해

의 본체는 밝고 신령스러우므로 靈知라 한다. 이 공적영지의 종파는 河澤

宗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선종오가 각각의 연원과 그 지류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에

서는 임제종 조동종 운문종 위앙종 법안종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용성

어록의 이와 같은 순서의 배열은 청허휴정의 선가귀감의 경우와 동일

하다.43) 그러나 청허 이후에는 선종오가의 기술에서 그 순서를 배열할

경우에 운문종을 조동종 앞에 배열하였는데, 환성지안의 선문오종강요
및 백파긍선의 선문오종강요사기에서 임제종 다음에 운문종을 배열하

여 그 순서에 따른 교의를 논의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제4장의 落笑談話의 대목에서는 낙소만화라는 말에 어울리게 임제종의

선리에 대하여 가벼운 문답과 설명을 통하여 선법의 교의 내지 선가에서

소소하게 제기되는 의문과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으로 설명해두고 있다.

우선 佛·祖 및 禪·敎에 대하여 대별하고 있다.44) 그리고 임제록에 등장

42) 가령 단경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六祖大師法寶壇經, (大正藏4
8, p.359中-下) “어느 날 조사가 대중에게 말했다.“‘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一
物1)은 頭도 없고 尾도 없으며 名도 없고 字도 없으며 背도 없고 面도 없다. 그대
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신회가 나서서 말했다.‘그것은 제불의 本源이고,
또한 저 신회의 불성이기도 합니다.’ 조사가 말했다.‘아까전에 내가 그대한테 名도
없고 字도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는 곧 本源이니 불성이니 하고 들먹
이는구나. 그대는 이후로 작은 암자나 지어놓고 단지 知解宗徒의 노릇은 하겠구
나.’ 一日師告衆曰 吾有一物 無頭無尾 無名無字 無背無面 諸人還識否 神會出曰 是
諸佛之本源 神會之佛性 師曰 向汝道 無名無字 汝便喚作本源佛性 汝向去有把茆蓋
頭 也只成箇知解宗徒”

43) 이 대목에서 용성은 기존 선가귀감에서 범한 법맥의 오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곧 마조의 법맥에다 조동종을 제외한 나머지 4종을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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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三玄과 三要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 결과로서 다시 올바른 인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無心과 平常心이 깨달음이라는 말에도 집착해서는 안된

다는 것을 주의시킨다. 나아가서 삼승의 계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언급하고 있다. 곧 금강경의 ‘모든 현인과 성인은 무위법의 차

원에서 차별한다.’는 구절에 대하여, 그 무위법이야말로 성문승의 경우는

四聖諦가 되고, 연각승의 경우는 十二因緣法이 되며, 보살승의 경우에는

六波羅蜜이 되고, 부처의 경우에는 一佛乘이요 最上乘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종의 경우는 이와 같은 교학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三玄·三要,

四料揀, 四喝, 四賓主 등을 언급하여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하여 일대사인연의 해결을 권유한다. 그것

은 곧 迷悟論을 분별하고 간절한 證悟處를 터득하여 離四句絶百非의 大

用直截을 실현할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제5장 禪病總論의 대목에서는 간화선의 화두수행에 대하여 의단을 가

지고 간절하게 참구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無字話頭의 참구시에 참고해

야 할 10가지 주의사항에 대하여 禪病이라는 항목으로 설정하여 언급하

고 있다.

제6장 落艸談話의 대목에서는 용성조사 자신의 일상에서 제기되는 일

반적인 일화 및 문답을 비롯하여 불교일반의 관심사항과 의문점, 그리고

정토론과 정토왕생의 수행법 및 유교의 교리 그리고 당시의 시대상황과

관련된 月報에 대한 설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제7장 辨惑辨魔의 대목에서는 惑은 잘못된 인식과 지식을 가리키고,

魔는 생사를 즐기는 일체의 장애물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별식

을 전환시켜서 반야의 지혜를 터득해야 혹을 변별하고 마를 변별할 수가

있다고 말한다. 마음을 간절하게 지니면 혹과 마를 초월할 수가 있다고

말한다.

제8장에서는 외도에 대해서는 10종의 色陰과 10종의 受陰 등 20종의

44) 龍城大宗師語錄 제1권, 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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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설명한다. 외도가 주장하는 常住論과 有邊論의 허망함을 지적한

다. 그리고 만물의 變化와 有와 無와 有無 등에 대한 4종의 견해가 모두

顚倒임을 언급한다. 기타 외도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설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제9장 선종의 임제종파에 대한 강의 대목에서는 황벽희운과 임제의현

의 관계를 비롯하여 임제의 四賓主와 無位眞人 및 주변인물의 일화 등을

언급하고 그에 대하여 용성조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제10장 선문강화의 대목에서는 17개의 공안을 제시하고 그 각각에 대

하여 주석과 해설을 붙이고 있다. 여기에서 용성조사는 교리적인 의미 뿐

만 아니라 선적인 의미까지도 덧붙여서 공안에 대한 폭넓은 비평을 가하

고 있다. 공안집에 대하여 기존의 보편적인 형식으로서 垂示(示衆), 本則

(逸話), 著語, 頌, 評唱의 구조를 벗어나서 본칙화두의 제시, 공안에 대한

講話, 宗旨의 제시 등의 구조를 활용하여 새로운 공안의 형식을 보여주

고 있다.

제11장 상당법문의 대목에서는 결제를 비롯하여 주석했던 몇몇 사찰에

서의 행했던 법문 등 총 10회에 걸쳐 있다. 이들 상당법문은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소재 및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제12장 老婆心 說話의 대목에서는 일상에서 불자들이 궁금하게 간주하

는 주제와 철학적인 인식의 문제 그리고 불교 이외의 전통사상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비유를 들어서

이해시켜주고 있다. 특히 번개와 電氣, 몸 속의 신경, 氣의 문제, 대뇌의

작용과 현상 등 현대과학과 관련된 지식을 비롯하여, 인간 신체의 탄생과

관련된 생사의 문제 등에 걸쳐서 폭넓은 법어를 제시하고 있다.

제13장 여러 선사의 寫照를 찬함의 대목에서는 용성 자신 뿐만 아니라

인파대선백을 비롯하여 當代 선백들의 진영에 대한 찬문을 지어 게송으

로 찬탄하고 있다.

기타 부록 에서는 선의 종지와 선종오가의 기초적인 교의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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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의 선법이 계승되어 온 모습에 대하여 간략한 해명을 하였고, 萬日參

禪結社會의 창립에 대한 글 및 발원문, 불법에 대한 2회의 建白書, 선학

원의 화상들께 드리는 글, 용성 자신의 夢佛授記錄 및 舍利에 얽힌 이

야기, 현대적인 포교에 활용목적으로 제시된 노랫말 5가지 및 기타 잡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용성선사어록은 조선시대에는 일찍이 누구에게서도 찾아

볼 수 없었던 종합적인 선어록의 구성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禪錄 자체

의 의의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고려시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시대적

인 단층을 보상해주는 역할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Ⅴ. 결어

20세기에 백용성은 새로운 불교운동의 일환으로 大覺敎 운동을 주창하

였다. 그것은 전통불교의 쇠락으로 인하여 형성된 열악한 불교인식의 전

환을 위한 것이었다. 그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백용성은 다양한 운동을 펼

쳤다. 그 가운데 특히 불서에 대한 우리말 번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삼장

역회를 설립하여 한문불전에 대한 한글번역을 주도하는 한편 불교의 교

리에 대한 저술활동을 통하여 불교의 새로운 인식의 확대 및 보급에 정

열을 쏟았다. 그 가운데 본고에서는 금강경의 번역에 대하여 그 실제

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불서에 대한 백용성

의 번역과 그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용성선사어록에 대해서는 그 구성과 체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용성선사의 어록은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산물로서 1941년 삼장역

회에서 발행되었다. 상·하 2권으로서 前序 를 비롯하여, 본문 총 13장의

주제, 부록 및 後序 와 跋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넓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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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선어록으로서 모든 장르가 수록되어 있다.

목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듯이 용성선사어록은 선을 위주로 한 불교
의 종합적인 어록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교육과 포교 및 사회문제

에 대한 용성 자신의 입장 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순수 선어록과 관련

하여 형식에 있어서는 옛 선사들의 어록을 그대로 계승하여 그 구성체제

를 유지하고 있다.

글의 표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한문체의 어투로 표기되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순한글의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옛날의 어록형태로부터 현대

의 어록형태로 계승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내용에 있어서는 선종의 역

사를 비롯하여 선의 근본적인 수행과 깨달음의 문제 및 마장의 파악과

그 극복, 그리고 근세 한국고승들과 관련된 화두 및 일화 등을 수록하였

고, 나아가서 현대사회의 과학과 시대사조를 반영하여 그와 관련된 다양

한 주제를 포섭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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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ranslation of 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

Sūtra and Yongseong-Seonsa Aurok by

Yongseong-Jinjong Grand Master

Kim, Ho-gui *45)

The 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 Sūtra(金剛般若波羅蜜經) belongs

to Mahā yāna Sūtras, more particularly among the kinds of

Prajñāpāramitā Sūtras. The 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 Sūtra

translated six times in Chines language extending from 5c - 9c. The

first translation was Kumarajiva(鳩摩羅什), Jingang - banrouboluomi -

jing(金剛般若波羅蜜經) year 402.

Yongsung Jinjong, seon master of modern korea, has translation wit

h commentary notes about 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 Sūtra by Ku

marajiva. He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otes over three times and

one time the general idea of 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 Sūtra. Thre

e times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otes of Vajracchedikā Prajñāpār

amitā Sūtra are Shinyeok-daejangkyeong, Shinyeok-daejang-gumgang

* Research Professor of Humanities Korea Project, Academy of Buddhis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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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banyabarami-kyeong and Sangyeok-gwahae-VajraSūtra. One tim

-e the general idea of 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 Sūtra is Gumgan

g-maha-banyabaramilkyeong-Junbudaeyi-yunkwan. These writings wer

e contained volume no.5 the complete works of Yongsung-daejongsa.

And we can see genuine sayings form in Korean seon history, i.e. t

he advent of Youngseonsa-aurok[龍城禪師語錄]. The advent of Youngs

eonsa-aurok comprised in vol.Ⅰ. of Complete works of Yongsung-Dae

-jongsa[龍城大宗師全集]. This Complete works of Yongsung-Daejongs

a was published in year 1941 by Samjang-Yeokhoi[三藏譯會].

Youngseonsa-aurok consisted of two volumes. That summarized as

follows, that is ta say, a preface introduction by Kim Sung-geun[金聲

根], the body of text are 13items, a supplement, after notice by

Kimsan-Taeheup[金山泰洽] and a epilogue by Dongsan-Hyeil[東山慧

一].

Youngseonsa-aurok recorded two types, namely, one sis genuine

China alphabet the other is China alphabet and Korean alphabet. But

the after with Korean alphabet is translated about the before with

China alphabet.

The contents of Youngseonsa-aurok are diversity themes. First is

genuine analects of seon, Second is educations, Third is missionary

work of Buddism, Forth is variety of problems modern society, etc.

We know that the value of Youngseonsa-aurok are diversity. But

the primary value is reappearance the genuine sayings form in Korean

seon history. So, the Youngseonsa-aurok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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